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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남성의 자살생각 경로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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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

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만44-64세 중년남성 236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2018년 4월 11

일 부터 6월 01일까지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21.0과 AMOS 18.0 programs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최종 모형의 적합지수는 RMSEA .05, GFI .99, AGFI .95, NFI .98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남성

의 스트레스는 우울, 음주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에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에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

남성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관계에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남성

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기초하여 자살생각을 감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자살생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itness of a Path model to represent relations between stress,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middle-aged males. The participants were 236 middle-aged male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1 to June 1, 2018.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s in PASW Ver. 21.0, and AMOS Ver. 18.0 (a statistica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rogram), 

fitness characteristics of the final model were RMSEA 0.05, GFI 0.98, AGFI 0.95, and NFI 0.98. The major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tress had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and drinking, and social support had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Second, stress and social support both directly affected suicidal ideation. Results also suggested 

depression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relations between stress,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We suggest 

a program be devised to reduce suicidal ideation by middle-aged males. It is hoped our results will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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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의료기술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인

해 인간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평균수명은 2000년 남자 69세, 여자 76세에 비해 

2016년 남자 79.3세, 여자 85.5세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

해 중년인구는 전체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하였다[1]. 한

편,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연령대비 자살률은 20-30

대에 비해 40-50대의 중년이 높으며, 중년 자살률의 성

비 차는 여성이 32.1%, 남성이 41.6%로 보고되어[1], 중

년남성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과 대책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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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중년기의 남성은 성호르몬의 변화로 신체적 노화와 

무력감, 우울 등의 심리적 변화가 동반되며, 가정에서는 

성장하는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노부모의 부양 및 

자신의 노후준비 등 경제적 부담감이 심화되는 시기이다

[2]. 또한 우리사회의 경제성장 둔화, 경기불황으로 직장

에서는 조기퇴직, 실직, 승진누락 등의 사회경제적 위치

변화를 경험하면서[3][4],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양능력 j

에 대한 부담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동시에 

겪고 있다[3][4][5].

이처럼, 중년남성은 생애 주기변화와 다양한 위기상

황을 당면하게 되는 경우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중년남성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참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 

감정 표현에 대한 억제 성향의 우리사회 남성성에 대한 

통념으로 인해 오히려 알코올 등의 물질에 의존하는 경

향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6][7][8]. 특히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중년기의 우울을 가중시키고, 자기존재에 대

한 회의감으로 이어져, 자살생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9]. 한편 우리사회에서 우울증은 70대, 50대 순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우울증이 심한 중년남성의 자살률이 중

년여성이 비해 2배 이상 높게 보고되었다[1]. 이처럼 중

년남성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은 음주, 자살생각과 관련성

[10]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남성의 숨겨진 우울

증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우울, 음주과 자살에 대한 연구

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11]. 한편, 자살률 증

가와 더불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자살관련 변수

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청소년[12][13], 대학생[14][15], 

여성노인[16]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7][18]는 일부 시도되었으나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자살생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정도, 종교여부, 배우자 유무, 직업유무, 소득만족도, 

음주여부, 흡연여부, 수면만족도, 만성질환 유무, 경제수

준,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19]와 스

트레스, 우울 등 정서적 변수[20], 사회적 지지, 자아탄

력성 등의 사회심리적 변수[14][16]등의 관련변수를 확

인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이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를 파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위험요인 중에서 음주와 흡연은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긴장감 완화 및 각성시키는 중독성 물질로서, 자살생각

과 같은 충동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위험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20]. 특히 우리나라 성인 남성은 자신의 기분을 

감추고,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음주율이 높은 중

년남성을 대상으로 음주와 우울, 자살생각의 관련요인으

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과 친구, 동료 등을 포함한 타인과

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으로, 대부분 직장에서 많은 시간

을 보내는 중년남성은 우울과 자살생각 등의 부정적 정

서를 경험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체계가 좋을수록 주변인

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12][16][21],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

지는 우울과 자살생각에 직·간접적 작용한다. 우울은 많

은 선행연구에서 자살생각의 일관된 변수로 보고되어

[14][16][20][22], 우울과 자살생각은 관련성이 높은 변

수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음주와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는 우울과 자살생각의 영향변수로 보고되어, 우울과 자

살생각의 직·간접적 인자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으며 

우울은 매개효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인구사회

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 사회적 변수, 정서적 변수를 통

합적으로 고려한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중

년남성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 스트레스, 사

회적지지, 우울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을 설명하기 위한 모

형을 구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도출된 변수

들과 중년남성의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가설적 경로모형과 실제자료간의 적합도 검증

을 위해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경로

모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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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써, 중년남성의 자살생

각 관련변수 및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U시와 K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44-64세 중

년남성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하

기 전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대상

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전에 자발적 참

여를 유도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

하지 않을 것과 연구대상자의 익명성, 응답을 원하지 않

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경로모형 표본크기는 최소 150개정도가 권장수준이

며, 이상적인 표본크기는 200-400명 정도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편의표집 대상자의 탈락률 총260부를 배부하

였으며, 회수한 252부 중 불성실한 자료 16부를 제외한 

총23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4월 11일부터 6월 01일까지 이루

어졌으며,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종속변수

2.3.1.1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Beck, Kovacs와 Weissman[23]가 개발한 

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을 Park과 Shin[24]이 

자가 보고형 질문지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총 19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에서 ‘그렇다’ 3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86이었다. 

2.3.2 독립변수

2.3.2.1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연령, 학력정도, 종교, 배우자, 

직업,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흡연, 만성질환 

등을 포함하였고, 연령은 ‘40대’, ‘50대’, ‘60대’로 구분

하였고, 학력정도는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배우자는 미혼, 배우자 사망, 별거, 이혼한 

경우는 ‘없다’로 하였다. 경제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 ‘보통’, ‘좋음’으로 구분하였다, 음주는 최근 1년 

동안의 음주경험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총

점을 사용하여, 16점 이상일 경우 ‘예’, ‘아니오’ 로 범주

화하였다. 흡연은 현재 흡연자는 ‘유’, 과거 흡연자, 비흡

연자는 ‘무’로 구분하였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관절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1개 이상의 진단

을 받은 경우 ‘유’, 비 진단은 ‘무’로 구분하였다. 

2.3.2.2 심리적 변수

심리적 변수는 스트레스를 포함하였으며, 스트레스는 

Yim 등[25]이 개발한 한국어판 스트레스(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BEPSI-K)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5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0이었고, 본 연

구에서 .85이었다. 

2.3.2.3 사회적 변수

사회적 변수는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 [26]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도구를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12문

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87이었다.

2.3.2.4 정서적 변수

정서적 변수는 우울을 포함하였으며, 우울은 Radloff 

[27]가 개발한 우울(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도구를 Cho 등[28]이 신뢰도

와 타당도를 검토한 CES-D 한국어판 우울 도구로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총20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 0점에서 ‘그렇다’ 3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진

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

서 .86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PASW 21.0과 AMOS 18.0 program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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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로 설정하였다.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변수와 제변수의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자), 상관관계, 정규성 검증, 신뢰도와 타당도 검

증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형의 구조경로에 대한 유효

성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확인하였다. 도형의 적합도 평가는 절대

부합지수로 χ2
-test로 분석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6)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Age 

≤49 69 29.2

50-59 128 54.3

�60 39 16.5

Education
≤High School 71 30.1

≥College 165 69.9

Religion
Have 111 47.0

Have not 125 53.0

pouse

Have 215 91.1

Have not(single, divorce, 
or separate, widowed)

21 8.9

Economic
ondition

Good 57 24.2

Moderato 109 46.2

Poor 70 29.7

Occupation
Employed 207 87.7

Unemployed 29 12.3

ubjective 
ealth ondition

Good 101 42.8

Moderato 116 49.2

Poor 19 8.1

Drinking 
Yes(�16) 110 46.6

No(≤15) 126 53.4

moking
Yes 111 47.0

No 125 53.0

Chronic disease
Yes 143 60.6

No 93 39.4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분석한 결과, 연령은 

‘50대’가 54.3%이었고, 학력정도는 ‘전문대졸 이상’이 

69.9%이며, 배우자는 ‘있다’가 91.1%, 직업은 ‘있다’가 

87.7%, 경제상태는 ‘보통’이 46.2%,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 49.2%, 만성질환은 ‘유’가 60.6%, 음주는 ‘무’

가 53.4%로 흡연은 ‘무’가  53.0%로 나타났다[Table 1]. 

4.2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변수의 기술적 통계 분석

결과, 왜도(skewness) 절대값 3이하와 첨도(kurtosis) 값

이 10이하로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또한 변수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

스는 3.07점/5점, 사회적 지지는 2.71점/5점, 우울은 1.50

점/3점, 음주는 0.54점/1점, 자살생각은 1.50점/3점으로 

확인되었다. 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스트레스는 우

울과 자살생각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우울은 자살생각 간의 정적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본 연구변수의 경로분석을 위해 다중공선성의 

검증 결과, 모든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73을 넘지 않았

고, 공차한계(Tolerance limits)는 .67-.90로 모두 0.1 이

상이고, 1.0을 넘지 않았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11-1.44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본 연구의 연구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4.3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경로

계수 추정치 효과분석 

본 연구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지수는 x2/df 값은 

25.37(p<.001)으로 가설적 모형에 대한 x2/df 값은 기준

에 적합하지 않았으나 또 다른 모형의 적합지수를 검증

한 결과, RMSEA .05), GFI .99, AGFI .96, NFI .99로 

나타나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또한 모형의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는 우

울(C.R.=2.12, p=.018), 음주(C.R.=6.10, p<.001)와 자살

생각(C.R.=2.51, p=.012)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였고, 

사회적 지지는 우울(C.R.=-5.67, p<.001)과 자살생각

(C.R.=-6.92, p<.001)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 또한 

우울은 음주(C.R.=1.81, p=.071)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자살생각(C.R.=5.17, p<.001) 간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음주는 자살생각(C.R.=1.83, 

p=.067)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연구변수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는 우울 .13(p<.001), 음주 .37(p<.001), 

자살생각 .24(p<.001)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우울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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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었을 경우 .15(p<.001) 간접효과가 더해져서 총 효

과는 .39(p<.001)로 상승되었다[Fig. 1]. 

사회적 지지는 우울 -.21(p<.001), 자살생각 -.24(p<.001)

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우울이 매개되었을 경우 .13(p<.001) 

간접효과가 더해져서 총 효과는 -.57(p<.001)로 상승되

었다. 또한 우울은 자살생각 .61(p<.001)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상자의 자살생각의 직접효과는 스

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이 확인되었고, 우울의 직접

효과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확인되었으며 음주의 

직접효과는 스트레스로 확인되었다. 또한 스트레스, 사

회적 지지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우울은 부분매개효

과가 확인되었다[Table 4].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236)  

Variables 
X1 X2 X3 X4 Y

r (p) or M±SD 

X2 -.44 (.001)

X3 .29 (.001) -.40 (.001)

X4 .40 (.001) -.17 (.009) .22 (.001)

Y .42 (.001) -.56 (.001) .51 (.001) .28 (.001)

Total 3.07±0.50 2.71±0.74 1.50±0.45 0.54±0.49 1.50±0.91

Potential range 1-5 1-5 0-3 0-1 0-3

Skewness 0.13 0.32 0.43 0.17 0.31

Kurtosis 0.52 0.65 0.16 1.99 1.17

X1=Stress; X2=Social support; X3=Depression; X4=Drinking; Y=Suicidal ideation.

Table 3. Goodness for fit tests                                                                 (N=236) 

Goodness x
2
/df (p) RMSEA GFI AGFI NFI

Hypothetical path model 25.37 (<.001) .05 .99 .95 .98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AGFI=Adjust goodness of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Fig. 1 A path diagram of the study

X1=Stress; X2=Social support; X3=Depression; X4=Drinking; Y=Suicidal ideation;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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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For Path Model                                 (N=236)

Parameter CR (p)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β

X1 → X3 2.12 (.018) .13† .17†

X1 → X4 6.10 (.001) .37† .02 .37†

X1 → Y 2.51 (.012) .24† .15† .39†

X2 → X3 -5.67 (.001) -.21† -.21†

X2 → Y -6.92 (.001) -.24† -.13† -.44†

X3 → X4 1.81 (.071)   .12   .12

X3 → Y 5.17 (.001) .61† .61†

X4 → Y 1.83 (.067)  .18  .18

X1=Stress; X2=;Social support; X3=Depression; X4=Drinking; Y=Suicidal ideation; CR=critical ration; †p<.001.

5.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중년남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음주 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인과관

계와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결

과를 근거로 중년남성의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최종모형에서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우울이었으며, 이는 스

트레스와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

가 낮을수록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선,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우울의 정도에 따라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스

트레스[17][29]와 사회적 지지[16], 우울[14][20][30]이 

자살생각의 예측변수로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관된다. 한

편 중년여성의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Park [30]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성

별에 따른 차이로 보여 지며, 추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년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준 변수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이었으며, 이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

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자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한 결과는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16][17][29]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우울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

치는 가정에서 부분매개효과와 동시에 자살생각의 미치

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여 대상자의 우울은 자살생각에 중

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중년남성의 우울과 자살생각 영향요인에서 스트레스

가 주요한 변수로 보고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

트레스 사건은 우울과 자살행동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결

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결과에서 자살

생각 총 효과를 비교해봤을 때 스트레스가 우울에 비해 

강력한 예측인자로 나타난 결과는 중년남성의 현실도피

는 청소년기와 노년기와는 다른 중년기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특히 중년기는 생산성이 중요한 발달

과업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남성은 성호르몬의 변화에 

따른 신체적 노화와 성기능 저하 등 신체적 변화를 경험

하게 되고, 자녀는 독립하는 시기이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자신의 노후준비, 부모세대의 부양 등 사회적 역

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중년남성의 성호르

몬 변화로 인한 갱년기 증상은 중년여성에 비해 드라마

틱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

이다[20]. 가장으로서 남성은 자녀의 취업문제와 결혼연

령 증가로 인한 양육 부담감과 노부모 부양 부담감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한편, 중년기는 직장에서 어느 정

도 성취를 이룬 시기이지만,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시대 

흐름에 따른 업무변화로 적응문제와 동료와 후배들 간의 

경쟁, 고용불안정 등 직장 내 위기감으로 인해 스트레스

는 가중된다[17][29]. 이러한 결과는 중년남성이 스트레

스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우 우울과 무기력 등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며 현실을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한 선행연구[31]와 일관된 결과이다. 따라서 중년남성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가 중요하므로,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다

양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년남성의 자살생각 경로모형 분석

549

중년남성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에서 사회적 지지는 우

울과 자살생각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을 감소시

킨다는 것은 사회적 지지가 중년남성의 우울[14]과 자살

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16]이라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인적자원

을 의미하며, 사회적 인적관계 및, 유대감 등의 포괄적 

개념으로 타인의 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년남성이 

우울하거나 자살생각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 

사회적 인적관계가 풍부할수록 유대감이 좋은 주변인에

게 도움을 요청하므로[12][16][21] 우울과 자살생각의 

기여 인자로 작용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직장인들은 많

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게 되는데, 중년남성의 경우 생

산성의 발달과업이 중요하므로 일터에서의 사회적 지지

는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따라

서 중년남성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

적 지지에 대한 연구와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남성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에서 우울은 자살생각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정

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우울변

수가 자살생각의 가장 강력한 기여인자로 나타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11][20][29]에서 자살생각의 강력한 단일

요인으로 보고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우울은 단

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상태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실

감과 무력감, 무가치감 등의 심리적 상태를 포함하는 포

괄하는 개념으로,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미래에 대해 비

관적이었다. 한편 중년여성은 중년남성에 비해 우울의 

정도가 높았으나 우울증이 심한 경우 중년남성이 중년여

성에 비해 자살률이 높게 보고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남

성은 다른 나라 남성에 비해 울적한 기분이나 심리적 어

려움을 참고 숨기려고 하는 성향이 높다[6][7]. 

이처럼 중년남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에서는 숨겨

진 우울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울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조기발견을 위한 다양한 개입방안[29]이 필

요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을 감

소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우울의 정

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 변수를 고려한 다각적

인 중재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중년남성의 자살생

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가족과 주변인, 우

울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트레스

와 우울은 자살생각에 강력한 예측변수이므로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울에 영

향을 주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중년남성의 우울감

소를 위한 전략으로 모색하고 이를 기초로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모형구축

을 통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을 파악하여 인과

관계를 설명하였으므로 중년남성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지역의 중년남성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년남성 전체로 일반화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후 반복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살생각은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은 변인으로 성격

유형 및 가족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므

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를 고찰하여 인과관계를 토대로 경로모형을 제시함으

로써 중년남성의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

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등의 예측변수들이 자살생각에 직접효과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직접효과와 자살생각에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중년남성의 자살생각 예측을 위한 경로모

형은 간명하고 적합한 모형임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고, 

이를 기초로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남성의 건강관리 영

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중년남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등의 요인을 고려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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